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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공군, 육군, 해군은 다양한 레이저 유도 무기를 

운용하고 있지만, 목표를 파괴하는 용도의 레이저 무기 

배치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. 그런데 미 공군이 이 부

분에서 작지만 첫걸음을 뗄 예정이다.

‘서울신문’은 최근 미 공군은 육군과 함께 활주로에 

뿌려진 지뢰나 폭발물, 불발탄을 제거하는 무기 RAD-

BO (Recovery of Airbase Denied By Ordinance)를 개발

했다고 전했다. 이 매체에 따르면 RADBO는 현재 운용 

중인 미 공군의 폭발물 제거 차량 상부에 탑재된다. 출

력은 3KW 정도로 낮지만, 폭발물을 가열해 파괴하는 

용도로는 부족하지 않다. 3년 전부터 테스트한 결과 미 

공군은 RADBO의 성능이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판단

하고 양산 및 배치를 결정했다.

미 공군은 아프간 및 이라크 전에서 반군의 소소하지

만, 효과적인 방해에 시달렸다. 반군이 사용하는 조잡

한 급조 폭발물이나 박격포, 로켓탄, 지뢰 등은 치명적

인 피해를 입히지는 못해도 활주로를 당분간 사용하지 

못하게 만들 수 있다. 그리고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아

무리 조심해도 폭발물 처리반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

는 일은 피할 수 없었다.

그래서 폭발물 제거 로봇을 사용하긴 하지만, 안전하

게 제거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. 자연스럽게 미군

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멀리서 폭발물을 제거하는 방법

을 개발했다. 하지만 이를 실전 배치하기까지는 오랜 연

구가 필요했다.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는 미 공군의 25

년간에 걸친 노력의 결과물이다.

RADBO는 300m 거리에서 다양한 폭발물을 안전하

고 빠르게 폭발시킬 수 있어 신속하게 활주로를 정리하

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 물론 원리상 어떤 

폭발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어 인명 피해나 재산상

의 피해가 걱정 없는 환경에서 널리 적용할 수 있다. 크

기도 작고 현재 미군이 운용하는 무장 트럭 및 장갑차

에 쉽게 통합이 가능하다.

따라서 실전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 활주로 

안전 확보는 물론 다양한 폭발물 제거 작전에 투입될 것

으로 보인다. 레이저의 특징상 먼 거리에서도 작은 목표

물만 공격할 수 있고 탄약이 고갈될 걱정도 없으며 1회 

발사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이다. 다

만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야전에서 잔고

장 없이 유지 보수가 간단하며 실전에서도 효과적으로 

목표를 파괴하는지 검증은 필요하다.

레이저 무기는 SF 영화에서는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

인 파괴 무기지만, 현실에서는 가격이나 크기 대비 파괴

력이 좋지 않아 아직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. 하지

만 오랜 연구 개발 끝에 이제 하나씩 실전 배치되거나 배

치를 눈앞에 두고 있어 공상 과학(science fiction)이 과학

적 사실(science fact)가 될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.

미 공군, 레이저로 폭발물 제거 … 로봇보다 효과적

▲ RADBO를 탑재한 폭발물 제거 장갑차(위쪽 사진)와 

레이저 시스템(아래 사진)의 모습. <사진: 미 공군>


